
지스트 권인찬 교수, 지식재산의 날 기념 
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받아

- 바이오치료제 기술 개발을 통해 지적재산권 창출 및 사업화에 기여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▲ 신소재공학부 권인찬 교수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) 신소재공학부 권인찬 교수가 바이오치료제 기술 개발을 통

해 지적재산권 창출 및 사업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 지식재산의 날 기

념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. 시상식은 9월 1일(수) 코로나19 확산 

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.  

권인찬 교수는 지난 1996년 LG생명과학 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한 시절부

터 버지니아 주립대학 조교수, 지스트 신소재공학부 교수에 이르는 동안 신약개발 

지적재산을 기술이전하여 제약사 창업에 활용하고 CTO로 재직하면서 공공기술 사

업 촉진화에 기여해 왔다.  

권 교수는 바이오치료제 및 관련기술을 개발하여 국내외 특허를 40건 이상 출원 

및 등록하고, 특히 최근 4건의 바이오베터 플랫폼 기술을 바이오신약 제약사에 총 

20억 원 이상의 기술료로 기술이전하였다.  뿐만 아니라 ㈜프로앱텍 CTO로서 기술

개발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바이오치료제 기술 사업화에 직접 기여한 공로를 

인정받아 지식재산 유공자로 선정됐다. 

특히 기존의 기술보다 크게 향상된 새로운 바이오베터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이

를 통풍치료제에 우선 적용하여 2020년 특허 출원 후에 ㈜프로앱텍에 4차로 기술

이전을 하였다. ㈜프로앱텍은 기술이전 받은 통풍치료제의 글로벌 비임상 시험 등

을 위해 최근 5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. 



권인찬 교수는 “지난 4년간 특허의 기술이전을 통한 바이오벤쳐 창업 및 CTO로서 

기술의 사업화 추진을 경험하며 학계의 지식재산권은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

을 체득하게 되었다”면서, “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나 혹은 향후 창출될 특허를 

이용하여 새로운 창업을 진행할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  


